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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요약

장애인,�복지�지원대상�아닌�소비�주체로�인식�필요

장애인 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있지만,�정책을위한정책에서 그치는경우

가�많다.�단순한금전적 지원보다장애인들이 어떤 정보를원하는지에대한

파악이 선행되어야한다.�장애인과비장애인의 구분없이 모두가사용가능

한기준을만드는방식으로의 접근개선이 필요하며,�무엇보다장애인을지

원 대상이 아니라 소비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.

장애인�관광은�교통수단�등�핵심요소가�사슬로�연결�

장애인의 여행은교통수단,�숙식,�관광지,�쇼핑 등관광에필요한핵심 요소

들이 사슬로 연결한 것과같다.�비장애인의 여행과달리 어느 한 단계에서

라도연결이 끊어지면 여행이 불가능하다.�관광지 자체정보는물론지점에

서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

한다.�장애인의 특수성을 파악해 만든 여행상품과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

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운영하는 여행사가 필요하다.

장애인�관광�서비스�질�높이고�시장�규모도�키워야

부족한 장애인 관광서비스의 충분한 지원을 위해 무장애지원센터 등에서

일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.�장애인 여행상품이나 여행

사에 대한 인증제 혹은 가이드라인 등을수립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

야한다.�공공에서 추진하는개선과함께장애인 관광시장의 중요성을인식

하고민간에서의 자발적으로참여를유도하여 장애인 관광시장을확대시키

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.


